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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 자참여로 갈등함수 해답4 ' '

전문가 중재아래 한탄강댐 분쟁 출구도달' '

몸싸움과 소송 대신 토론과 협상으로“ ”

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참여‘

형 분쟁해결 의 본보기가 될 것인지에 눈길이’

쏠리고 있다.

한탄강댐은 년부터 년 거푸 임진강1996 98, 99

유역을 덮친 대규모 홍수를 막기 위해 건설교통

부가 년 시작한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찬성과99 .

반대 주민의 대립 환경단체와 건교부 사이의 사,

업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면서 해결의

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갔다.

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

중재를 통한 환경갈등 해결의 새 모델 만들기에

나섰다 먼저 지난 월 정진승 한국개발원 국제정. 2

책대학원장을 단장으로 한 명의 전문가로 이뤄5

진 한탄강댐 갈등관리준비단 이 구성됐 다 준‘ ’ .

비단이 내놓은 해결방안은 전문적인 중재단이 갈

등당사자들의 대화와 토론을 조정해 합의로 이끄

는 것으로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식 이,

다.

갈등조정 절차는 이렇다 그림 참조 우선 논.< >

란 당사자의 대표를 선정해 당사자회의를 꾸린다.

여기서 합의에 이르는 절차를 합의한다 서로 욕.

설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비롯해 발언과 반론

기회 등 회의 진행방식 최종 합의 방법 합의결, ,

과를 받아들인다는 약속 등이 이뤄진다 이 회의.

에서 전문가들은 철저하게 중간에 서서 이해당사

자들끼리 대화가 매끄럽게 이 뤄지도록 윤활유

노릇을 할 뿐 결정에 나서지 않는다 그렇다고 합.

의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회의를 계속하는 것은

아니다 갈등관리준비단은 오는 월 을 시한으로. 8

두고 그때까지 합의를 얻지 못하면 지속가능위로,

넘겨 자체 조사와 토론 표결 등을 통해 조정안을,

만들게 된다.

지난 일 갈등관리준비단은 찬성 주민이 많은1

연천군과 반대쪽인 철원군 주민을 상대로 조정

절차 설명회를 열었다 현재 논란 당사자인 찬성.

주민 반대주민 환경단체 건설교통부 등 개 관, , , 4

련당사자들이 대표자를 뽑아 이 조정절차 에 참

여하는 데 동의했다 오는 일에는 첫 관련당사. 20

자 모임이 열린다.

정진승 갈등관리준비단장은 현재까지의 진행“

으로 보아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

다 며 논쟁 당사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참” “

여해 가장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노력하겠

다 고 말했다” . 조홍섭 기자 ecothink@hani.co.kr




